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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이동 

1. 프롤로그 

 1778년 (정조 2년), 15살이었던 주인공은 식인범 토벌에 나간 아버지를 잃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사고로 그의 어머니마저 잃는다. 부모를 모두 잃게 된 주인공은 그가 살던 마을을 떠나 떠돌게 되 는데, 그

러던 도중 계룡산의 범계사에 몸을 의탁하게 된다. 범계사의 주지로부터 창귀와 식인범에 대한 이 야기를 들은 주

인공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에서 무술을 갈고 닦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798년 (정조 22년). 주인공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용영에 들어가게 된다. 벼슬

을 받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왕은 주인공을 은밀히 불러 착호갑사로 임명하며 나라를 어지럽

히는 식인범 퇴치 임무를 부탁한다. 주인공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의 고향 

나주성으로 떠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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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피소드 1-1 –
 

 나주성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이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나주성의 성주김헌수는 전대 

성주의 아들인 주인공을 냉대하며 주인공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20년 전 그의 아

버지와 함께 식인범 토벌을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촌장 조항을 만나고, 창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창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던 중, 주인공은 마을 사람을 해하려는 창귀의 단서를 얻게 

된다. 

마을로 돌아온 주인공의 앞에 떠돌이 돌쇠가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돌쇠를 쫓아가던 주인공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호랑이인 정체모를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 주인공은 정체모를 무언가를 곧바로 

공격하지만, 돌쇠에 의해 가로막힌다. 곧이어, 정체모를 무언가는 스스로를 백씨 성의 착호갑사라고 소개한

다. 식인범을 퇴치하겠다는 주인공의 말에 백씨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가 활동하며 얻은 지

식을 언제든지 공유해주겠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창귀들의 계획을 저지하며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만
난 것들과는 다른 창귀를 마주하게 된다. 한편, 주인공의 활약을 들으며 위협을 느끼던 성주 김헌수는 주
인공을 성으로 불러 문책하고, 주인공을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옥에 가둔다. 그날 밤, 나주성에 기괴

한 일이 발생하고, 성주 김헌수의 호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낀 김헌수는 

주인공에게 호위를 부탁하게 되고, 기괴한 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제안한

다. 

주인공과 김헌수를 비롯한 소규모의 부대는 식인범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무등산으로 떠나는데, 창귀의 

계략으로 인해 주인공과 김헌수 무리는 흩어지게 된다. 산을 떠돌던 주인공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쓰러진 김헌수를 발견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엄청난 귀기를 내뿜는 창귀를 마주하게 되는데, 곧 그 창귀

가 그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창귀로 변한 아버지를 쓰러트리고 부모를 식인범의 저주에서 풀게 한 주인

공은 다시 한번 나주성을 위협하는 식인범을 잡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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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헌수는 창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주인공을 은인으로 여기며 주인공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주인공은 김헌수에게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말하고, 김헌수는 흔쾌히 

주인공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무등산 

한편, 다시 나주성에 창귀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마을의 백씨 아씨가 그 표적이 

된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창귀의 행동에 고전하던 주인공은 착호갑사 백씨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도움

을 받아 백씨 아씨를 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착호갑사 백씨가 백씨 아씨의 조상임을 알게 되고, 백씨 

가문에 이어졌던 호식당할 운명이 착호갑사 백씨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주인공은 백씨 가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백씨 아씨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 나주성의 산군 토벌대의 준비가 끝나고 주인공과 산군 토벌대는 무

등산으로 떠난다. 무등산에서 식인범의 흔적을 찾으며 위치를 추적한 주인공은 마침내 산군의 위치를 특정

하게 되고 마침내 나주성에서의 최후의 싸움에 임한다. 

마침내 식인범을 쓰러뜨린 주인공은 착호갑사 백씨와 작별인사를 한다. 성불한 백씨를 뒤로 하고 성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환대를 받는다. 주인공은 김헌수에게 식인범 퇴치를 보고하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